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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예측부터 대응‧복구까지 
에너지시설 관리, 근본부터 혁신 모색

- 디지털 점검(모니터링)부터 취약지역‧시설 모의실험(시뮬레이션) 예측‧대응 강화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8. 16.(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원주 에너지정책관 

주재로 에너지시설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 시스템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은 “최근 극한호우, 폭염 등 기후변화‧위기가 일상화됨에 

따라 과거 지침서(매뉴얼)나 재난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재난관리의 디지털 상향 조정(업그레이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주요 에너지시설의 디지털 점검(모니터링)부터 취약지역 및 취약시설에 

대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 예측‧대응 등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디지털 재난관리 플랫폼 구축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폭우나 폭염 등에 대응하여 

시설‧인명 피해와 에너지 공급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력, 석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시설‧설비 관리에 총력을 

다해왔다고 보고하면서 앞으로 현 관리체계와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디지털 재난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송배전 원격 감시‧제어‧계측시스템(SCADA) : 기존의 단순제어‧계측 기능 외에 실시간 
계통해석, 고장분석 등 복잡‧다양화하는 계통운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 제공

 ** 운영 원전 설비고장 통합 예측시스템 고도화 :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설비 자동예측진단을 통해 원전 핵심설비에 대한 이상징후를 사전 예측 및 원인분석

  산업부는 에너지시설이 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에 직결되는 중요시설인 만큼 

에너지 공기업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디지털 상향 조정

(업그레이드)을 통한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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